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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선박 사이버 침해 대응 성능 시험장 첫 공개

- 국립한국해양대와 공동 시연회 개최…실제 해역에서 탐지·대응 기술 실증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함께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실증을 위한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성능 시험장(테스트 베드) 공동 시연회’를 부산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개최했다고 2026. 10. 27.(화)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2025년 4월부터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 기술 및 탐지·

대응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 중이다. 같은 해 7월에는 국립한국해양대

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실증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시연은 연구의 하나로 구축한 시험장과 실증선을 처음 공개하고,

실제 선박 운항 환경에서 사이버 공격 재현해 보안 기술 검증이 가능한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시험장 구축 경과보고 및 실증선

소개 ▲실증선 진수 기념행사 ▲실증 해역 운항 및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시연 등이 진행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선박 전 영역(항해, 통신,

기관)의 사이버보안 기술 검증이 가능한 전용 실증선을 구축했고, 국립

한국해양대학교는 실증 해역 및 계류·안전관리 등을 지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시연을 통해 실제 선박 운항 환경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완전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등 실물(피지컬) 인공지능 분야의 사이버보안 연구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박해룡 인공지능(AI)보안기술단장은 “선박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실제 운항 환경에서 사이버보안 기술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험장 시연을 계기로 국내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 및 탐지·대응 기술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사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